
까욱- 깍- 까- 까- 까아-
까마귀가 왔다.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산 아래를 보고 짖는다. 꼬리날개까지 들썩

이며 온 힘으로 짖는다.
까- 까- 깍- 까욱-
‘여기는 내 세상’이니 그리 알라구?

해마다 가을이 깊어져 겨울이 가까이 보일 무렵, 까만 모습을 불쑥 드러내며 자
신의 세상임을 알린다. 산중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전봇대와 이동통신 송수신 안테
나에 올라앉아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외친다. 혹시 잊은 사람이라도 있을까, 기
억을 되살려주겠다는 듯 온몸으로 우짖는다.
목소리가 걸쭉하고 투박하기 때문일까? 내가 듣기에도 좋은 소리는 아니다. 저

승사자의 옷차림을 닮아서일까? 온통 새까만 게 예쁘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
고 등성이 너머에 사는 기동이 어머니가 까마귀에게 침을 뱉는 행동이 썩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 쓴 시
가 있다.

내가 사는 마을은 산 중턱에 있어 산 아래 골짜기를 가득 메운 운무의 바다를 바
라보는 일이 많다 햇살이 동산에서 비치기 시작하면 운무는 꾸물럭꾸물럭 제 몸을
흐트러뜨리며 산 위로 오른다
오늘도 막 그때다 마을 가운데 있는 삼거리 전봇대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요

란하게 짖어댔다 깍깍깍깍 마침 밭으로 나가던 기동이네 아주머니가 전봇대 아래
서 발을 멈췄다(아주머니는 까마귀를 나쁜 새라고 생각한다 요즘 따라 웬 까마귀
가 이리 많은지 아침마다 까마귀 소리로 시끄러웠다)
고개를 젖히고 까마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던 것일까 아주머니가 침을

뱉듯 말을 뱉었다 퉤퉤퉤퉤
햇살은 노란빛의 맑은 모습으로 사람의 집과 밭과 숲을 비추고 있고 산 아래 골

짜기에서 올라오는 운무의 갈기갈기 찢어진 몸은 산등성이를 타고 봉우리로 향하
는데
깍깍깍깍 퉤퉤퉤퉤
깍깍깍깍 퉤퉤퉤퉤
까마귀는땅을보며짖어대고아주머니는하늘을향해말을뱉는다(‘아침’전문)

의자 하나도 날짜를 택해 집안에 들여놓는 아주머니다.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말들
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킨다. 까마귀 소리를 아침에 들으면 되받아 돌려주라고 듣기라
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주머니는 전봇대의 까마귀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곤 밭으로
올라간다.
그러저러하게 내려오는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가 보기엔 재미있는 광경

이다. 둘의 모습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아침이 또 다른 아침을 여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둠의 끝에서 빛이 퍼지는 모습이
아침이라면 까마귀의 깍깍깍깍 울음소리를 받고 퉤퉤퉤퉤 침을 뱉는 소리를 전해주
는 모습 또한 아침이었다. 
아침은 무엇인가의 움직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반응하는 모습이다. 사랑의 눈빛

같은 것, 물안개는 하늘로 오르고 비는 내리는 것, 낙엽이 지고 새싹이 돋는다는 것,
아침은 고요한 가운데 일렁인다.
스스로 마을의 가장 높은 어른이라고 외치는 까마귀들이 다시 왔다. 까악- 끄아

악- 꺼어억-. 아니라고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라고,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까불지
말라고, 재수 없으니 꺼져버리라고 퉤퉤퉤퉤 침을 뱉는 소리를 던지며 아주머니는 까
마귀를 맞이한다. 
침을 뱉으며 욕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웃음이 나온다. 까마귀도 그

리 기분 나쁘거나 놀라는 기색이 아니다. 사람이 어찌하거나 말거나 깍- 까- 까-
깍- 자신의 소리로 아침의 세상을 채우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다. 호탕한 자세로 아
침을 맞을 줄 아는 새, 정녕 검다고 말할 수 있는 새.

■유승도 (시인)

까마귀의아침

유승도의산에산에피는꽃은

팔공산(八公山)은 신라시대의 오악(五嶽) 중 중악(中
嶽)에 해당하는 산으로서 부악(父嶽)이라고도 불렸다.
즉 팔공산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신라의 진산(鎭山)
으로서 신격(神格)이 부여된 아버지 같은 든든한 명산이
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팔공산에는 바위마다 불상들이 새겨져 있

고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많은 불교문화재들이 널려 있
어 신산스런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안식
처와 종교적인 귀의처가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다.
팔공산의 주봉은 비로봉(毘걚峰)으로 진리의 본체 법

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을 의미하고, 산줄기의 동남
쪽 끝인 관봉(冠峰)에는 동방의 이상향인 정유리세계(淨
괧璃世界)를 관장하는 약사여래불이(藥師如걐佛)이 모
셔져 있다. 서쪽 산줄기가 끝나는 제2 석굴암이라고도
불리는 곳에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서방정토(西方淨
土)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제2 석굴암이라고도 불리는
삼존석굴(三尊石窟)은 서산 마애불(磨崖佛)이‘백제의
미소’라면‘신라의 미소’로 비유되곤 한다.
흔히들 경주 남산을 신라인이 이룩한 부처님 세계라

고 말한다. 이는 골짜기마다 불상과 탑과 절터가 지천으
로 널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팔공산 또한 경주 남산에
버금가는 부처님 땅으로 팔공산 안에 현존하는 사찰만
도 쉰다섯 곳이나 되고 중요한 불교문화재만 추려보아
도 백점이 넘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많은 사찰 중에 동화사(桐華寺)가 팔공산의 중

심에 우뚝 서 있고, 동쪽으로는 은해사(銀海寺), 서쪽으
로는 파계사(把溪寺)가 자리잡고 있다.
신라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대가람으로 성장한 동화사

는 진표율사(眞表괹師)가 법상종(法相宗)의 근본도량으
로 삼은 금산사(갏山寺), 그의 제자 영심이 머물던 법주
사(法住寺)와 더불어 법상종의 3대 사찰로 꼽히는데, 이
런 연유로 해서 신라 영토 안의 후백제 지원세력의 근거
지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이후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
師), 조선의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
에 의해 여덟 차례의 중창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암자만도 여덟 곳이나 거느린 은해사는 동

화사와 버금가는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추사 김
정희의 글씨가 다섯 점이나 편액으로 남아 있다.
은해사중건기(銀海寺重建記)에 보면“대웅전, 보화루

(寶華걹), 불광각 세 편액은 모두 추사 김상공(金相公)의
묵묘(墨妙)”라고 했다. 은해사연혁변(銀海寺沿革辯)에는

“문의 편액인 은해사(銀海寺), 법당의 대웅전, 종각의 보
화루가 모두 추사 김시랑(金侍걏)의 글씨이며, 노전(爐
殿)의 일로향각(一걙香閣)이란 글씨 또한 추사의 예서
(괐書)이다”라고 했다.
추사는 1848년 12월 제주도 귀양길에서 풀려나 한양

에 돌아오게 되는데 1851년 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
길에 오르게 된다. 전해지고 있는 은해사의 추사 글씨는
2년 정도 한양에 머물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오백나한 절’이라고 알려진 거조암은 규모는 은해사
보다 작은 산내암자이지만 불교문화재의 비중은 큰절인
은해사보다 크다. 거조암은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지눌
이 1190년부터 7년간 머물면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시작한 곳이다.
정혜결사는 개경 중심의 보수화되고 타락한 불교계에

대한 비판운동이자 개혁하려는 실천운동이었다. 정(定)

과 혜(慧)를 함께 닦아 한마음으로 통일될 때 온전한 수
행이 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구체적 실천방법으
로 제시하였다. 정혜결사가 1200년 조계산 송광사로 옮
겨가기 전까지는 거조암이 그 중심도량이었다. 그리고
오백나한이 모셔져 있는 영산전(괈山殿)은 수덕사 대웅
전의 뒤를 잇는 백제계 고려 건축물이다.
고려 건축물은 몇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목조 건

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 부
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거조암 영산전, 그리고
유교 문화재인 강릉 객사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파계사는 왕실의 원당사찰로 숭유억불정책의 엄혹한

조선시대에 관부의 잡역에 파계사 승려를 동원하지 못하
게 하고 양반과 관아의 침탈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많
은 당우전각을 왕실의 내탕금을 하사하여 짓게 하였다.
‘동이’라는 사극에 나오는 숙종과 그의 아들 영조, 손
자 정조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인연을 맺어 왔는데, 숙종
이 원당사찰로 삼고 영조가 자응전(慈應殿)이라는 편액
을 써서 내려 보냈고, 정조는 천향각(天香閣)이라는 어
필 편액을 하사하였다.
파계사는 풍수 지리적으로 비보책(裨補策)이 쓰여진 사

찰이기도 하다. 아홉 갈래나 되는 절 좌우의 물줄기를 따
라 지기(地氣)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계곡을
장악한다는 파계(把溪)라는 절 이름을 택했고, 법당 앞의
누각도 골짜기의 지기를 눌러준다는 진동루(鎭洞걹)로 이
름지었다. 팔공산 일대의 사찰들이 산지중정형(山地中庭
形)으로 누각 밑을 통해 법당에 이르는 동선인데 파계사
는 지기의 흐름을 막기 위해 진동루 양 옆으로 돌아다니
게동선을구축하였다. ■최연(아시아문화연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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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암 골짜기에 정혜쌍수 선풍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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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사 대웅전. 편액은 추사의 글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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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상균 → 원만당석윤

거제도총명사아미타후불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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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사찰등록증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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